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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사순절 메시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부활절맞이를 시작하며 

“갈등을 넘어 다양성과 포용의 공동체로!”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저주하지 말고 복을 빌어주십시오.

기뻐하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 주고

우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울어주십시오.

오만한 생각을 버리고 천한 사람들과 사귀십시오.

그리고 잘난 체하지 마십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이 다 좋게 여기는 일을 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일이라면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내십시오. (로마서 

12:14- 18)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70년이 되었습니다. 전쟁은 우리에게 많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상처는 

깊은 골이 되어 우리 안에 여러 갈등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그 갈등을 넘어

서지 못한 채 분열하고 있습니다. 

남북의 대립은 진보 보수 갈등, 지역 갈등, 세대 갈등에 이어 남녀 갈등, 빈부 갈등에 이르

기까지 여러 갈등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우리 삶을 옥죄고 있고, 그 중심에는 권력

과 이데올로기라는 허울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갈등을 넘어서 모두를 화해의 자리로 

인도해야 할 교회는 오히려 갈등을 만들어내는 한 축을 자처하며 교회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

리인 화해와 평화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모든 사람과 평화롭게 지낼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

다. 그에서 제외되는 이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뻐하는 사람은 물론 우는 이들과도 평화롭게 

지내기를 바라고 있으며, 심지어 우리를 박해하는 이들에게도 축복을 빌어줄 것을 말하고 있습

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한국전쟁 70년의 해, 2020년의 사순절을 시작하며 이 말씀을 우리



에게 주시는 시대의 사명으로 새롭게 되새깁니다. 분열과 갈등의 역사를 참회하며 이제 다시는 

그것들 속에 교회가 자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그 어떤 이유도 평화를 해치지 않도록 

있는 힘을 다하여 갈등을 넘어서는 포용의 세상을 만들어 가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갈등을 넘어 다양성과 포용의 공동체로!”

예수님은 갈등의 세상을 관통하여 가시며 온 삶으로 그것에 도전하셨고 마침내 평화를 선포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들의 삶도 그와 닮아가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우리 민

족 모두가 전쟁의 상처를 감싸 안고 넘어서 갈등을 치유하고, 서로의 아픔을 공감하며 위로하는 

평화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기 바랍니다. 

2020년 우리 모두 화해와 평화의 복음을 선포합시다. 사순절에서 부활절까지, 그리고 기쁨의 

50일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과 공동의 증언에 참여합시다. 한국전쟁 70년이 우리 민

족의 삶과 역사에 던지는 의미를 깊이 성찰하고 깨달아 ‘갈등’을 넘어 ‘다양성과 포용의 공동체’

로 나아가는 한 해로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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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이 홍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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